
동부한농화학, 요소 관납 참여
국산 농업용 요소 생산감소로 기회 포착 … 2월 출고 예정

동부한농화학(대표 신영균)이 다른 비료회사들을 제치고 관수용 요소 시장에 진입하게 됐다.

관수용 요소는 농협이 비료회사로부터 일괄 구매해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2002년까지 국산 요소만을 구

매해 공급한다.

그러나 그동안 요소를 공급해왔던 삼성정밀화학의 생산량 감소와 남해화학의 생산중단으로 수입제품으로의

대체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농림부는 2003년 수입제품을 공급하는 다른 비료회사들에게도 입찰 기회를 부여하

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한농화학은 1만톤 정도를 공급할 것으로 보이며 2월 출고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국내 농업용 요소 가격은 농협 인수가격 기준으로 20kg 포대당 5071원이며, 농민 판매가격은 5300원

으로 2001년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수입가격은 2003년 2월 CFR Middle East 기준 톤당 160달러 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스가격 상승과 이

라크 전쟁 발발 위험 등으로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동부한농화학의 비료사업은 2002년 9월 기준으로 매출액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수요 감소로 수익

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계속적인 중국, 베트남 등으로의 수출 확대와 연간 30만톤의 북한 비료지원사업으로

전체적인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한농화학은 북한 지원사업에 참여해 2000년 5만3000톤, 2002년 4만2000톤, 2002년에는 5만6000톤의 복합

비료를 공급했으며,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 및 경제협력에 따른 비료 지원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가 작물양분과 병해충의 종합관리를 통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2004년까지 1999년 대비

30%를 감축할 예정에 있어 친환경적인 저인산, 저가리 비료의 판매와 유기복합비료의 판매가 더욱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 <전선미/화학저널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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